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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재영목사에대한출교판결,

종교를빙자한차별과혐오의가해자가된

기독교대한감리회를강력히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오늘(2024. 12. 5.)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2023년 경기연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에 이어

2번째 성소수자 환대목회자에 대한 출교이다.우리는 이번 출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신앙을 빙자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반복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처음엔

정직을, 다음에는 출교라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을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의해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선·후배 목회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무리한 출교를 비판하였고,올해 개최된 전국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이동환 목사와 함께 축복식을 집례했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오히려 이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 찬성, 동조’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을 징계하려 했지만,

남재영 목사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가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대면권고절차 위반의 점, 피해자가 아닌 자들이 고소하여 고소한정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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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탈한 점, 심사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재판위원들의 제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기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점 등 수많은 절차적 흠결은 모두 무시되었다.

수많은 흠결 투성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남재영 목사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출교’이다.

출교는 면직을 넘어, 목사직 박탈은 물론 감리회의 신도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이다.

약 40여년간 감리교에 투신하여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한 사회선교에 평생을 헌신해 온

목회자에게,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추방한 것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환대와 연대를 한 목회자를 출교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태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며,인권과 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감리교는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인 이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더이상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것인가?하나하나 배제하면,그렇다면 남는 ‘이웃’은 누구인

것인가? 남재영 목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노동자, 노숙인, 쪽방촌의 가난한 이웃,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선교했다.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여 축복한 죄로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를 출교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결국 신앙을

빙자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환 목사와 남재영 목사 외에도,성소수자를 축복한 많은 목회자들이 심사받고 기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감리회가 아닌 장로교,침례교에서도

성소수자 환대 목회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분명한 것은 이동환,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환대라는 기독교의 본질적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단죄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투쟁으로 함께할 것을 이 성명으로써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들이 걷는 사랑과 정의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4. 12. 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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